
- 1 -

* 이 글은 아쿠아인포 2011년 10월호, 11월호에 기고되었습니다.

약용식물을 이용한 어류질병 예방 연구 동향
Studies on Prophylactic Effect of Natural Substances against Fish Diseases

국립수산과학원 병리연구과

해양수산연구관/수산학박사 정 승 희

고삼 손바닥선인장 오미자 황금

구기자 오배자 하수오 알로에

그림. 어류질병 예방에 연구되고 있는 천연 약용식물 자원. 

1. 들어가는 말

양식을 하면서 항상 놓쳐버리는 생각 중 하나가 어류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인지도 모른다.

어류 양식업은 인간의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자연수계에 살고 있는 어류를 제한된 장소나 특

정의 시설물 안에서 강제로 사육하는 방식이므로,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는 양식장의 생활환

경은 그들의 선조들이 살아왔던 자연수계와 비교할 때 분명히 좋지 못한 환경에 해당된다.

양식의 걸음마 시기와 비교하면 해를 거듭할수록 물고기는 점차 좁은 사육 공간에서 높은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밀식되어 갔다. 양질의 영양성분을 구비한 현대적인 배합사료

(EP)가 속속들이 개발, 공급되고 있으므로 언뜻 보기에는 양식 산업이 매우 과학적이고 선

진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저자가 연구원 생활을 막 시작한 1980년대에는 없었던 신종 바이러스성 질병이 많이

등장하였고, 2000년대 진입하면서 질병이 다양하게 연중 발생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질병의 발생 경향도 1종류의 질병에서 2종 또는 3종의 질병이 혼합 감염되어 발생하고 있어

(김 등, 2006; 조 등, 2010; 김 등, 2010), 점차 해부를 통한 임상진단은 어려워지는 시점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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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명을 다시 하면 초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타이밍을 놓쳐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의

미이다. 즉 과거에 비해 질병의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다.

사람과 동물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에서 서식하는 모든 생물체는 질병치료를 위해 다소 무분

별하게 항생제(항균제 포함)를 상용하여 왔다. 양식 어류의 사육과정에서도 질병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되어 버린 지 오래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선택의 여지없이 항생제를 사용

하여 왔다. 이제부터라도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연에 존재하는 소재로서 사람

이 설령 먹더라도 부작용이 전혀 없고, 가능한 천연 조성물의 상태로 이루어진 수산용의약

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전 세계는 비용이 저렴하고 접근이 용이하며 생활에 익숙한 전통의학의 활용

을 통한 국민 보건증진 정책을 펴오고 있다. 합성의약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고,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는 천연물을 활용한 천연약물 개발에 집중하고, 이를 과학화하며, 실

용화 및 산업화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지 등, 1998).

고밀도로 양식되는 현 여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하여 치료위주에서 탈피하여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천연 생약제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는 이미 1990년대부터 시도되었

다. 이러한 연구의 주된 흐름은 인체에 사용되고 있는 식물성 생약(herb)과 한약재와 같은

천연 약용식물 자원을 찾아내어 질병예방을 위한 기능성 사료첨가제 또는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수산용의약품으로 개발함으로서 고품질 어류의 생산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 소개한 약용식물이란 식물성 생약과 한약재를 총괄한 내용이며, 앞서 추진된 많은 연

구 중에서 어류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험방법과 그 결과가 어느 정도 제시된 학

술 문헌과 특허등록 자료에 관한 글이다.

2. 우리나라 기술개발 현황

한의학에서 사람은 내부 장기의 기력이 쇠퇴하여 면역력이 극도로 저하된 상태에서 각종 스

트레스가 쌓이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많으나, 평소에 기력을 보강시켜 줄 보약의 개념으로

한약재를 먹게 되면, 가령 질병에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병이 깊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이치에서 출발하여 어류에 한약재를, 그것도 보약의 개념에서 투여한다고 하니까

그런 게 정말 효과가 있을 지 의문스럽기도 할 것이다.

약용식물을 이용한 어류질병 예방 연구의 중요한 목적은 어류가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유한

면역학적 방어 능력(전문용어로 표현하면 ‘비특이적 면역력’이라고 말함)을 증강시켜, 병원체

에 대한 저항력을 높임으로서 질병이 감염되었을 때 피해를 최대한 감소시키는 것이다. 따

라서 개발하고자 하는 약용식물을 어류에 투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택한 대상물질이 면역

증강의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어류 병원체에 대한 약리효과가 있는지 하는 것을 미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 세계에서 어류 실험에 적용할 수 있는 면역효능 및 항병력 탐

색에 관한 표준화된 매뉴얼은 없는 실정이어서, 연구자들의 전문성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

다.

먼저 1차 실험으로 연구실에서 실험기구와 병원체를 이용해서 각종 실험(전문용어로 ‘in

vitro’라고 함)을 통해 만족할 만한 결과가 얻어지면, 이 결과가 바탕이 되어 2차 실험으로

어류에 대한 임상실험(전문용어로 ‘in vivo’라고 함)을 실시하는 것이 보편적인 연구 방식이

다. 때로는 1차 실험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임상실험부터 시작하는 연구도 있으나, 실험 결

과에 대한 위험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최우선으로 1차 실험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

다.

왜 1차 실험이 필요한지 간단하게 설명하면, 대중매체에서 연예 스타를 꿈꾸는 많은 이들이

나름대로 자신이 최고라고 자신하지만,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전문기획사나 TV 방송에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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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를테면 전문가가 후

보물질에 대하여 검증 절차를 거친다는 뜻이다.

가. 학술 연구 논문

1) 실험실에서 어류 병원체를 대상으로 한 실험(in vitro)

주로 활용되는 실험 방법으로 비특이적 면역반응, 세균에 대한 항균활성, 기생충에 대한 살

충효과 및 곰팡이에 대한 항곰팡이 효과 등이 해당된다. 여기서 비특이적인 면역반응을 실

험하는 방법으로는 혈청의 라이소자임 활성, 보체의 살균능력, 신장 조직의 식세포 활성 등

이 활용된다. 약용식물의 추출방법은 증류수를 이용하는 열수추출과 용매(에탄올, 메탄올

등)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크게 구분되며, 실험에 사용하는 추출물은 최대한 농축하여 분말

형태로 만들거나 동결건조하여 사용한다.

알로에를 이용하여 넙치의 신장에서 분리한 백혈구의 호흡폭발 반응(chemiluminescent

responses)을 분석한 결과, 알로에를 첨가한 시료는 유의성 있게 호흡폭발능이 증가하여 비

특이적 면역력의 증강 가능성이 시사되었다(Kim et al., 1999). 시판하는 녹차 잎의 메탄올

추출물은 에드와드균의 생육에 미치는 항균활성 및 collagenase 효소 억제작용이 있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박 등, 1999).

고삼, 귀전우, 구절초, 박하, 방풍, 연교, 약쑥, 지유, 삼백초, 삼지구엽초, 상백피, 소회향, 편

축, 팔각의 14종류 열수추출물을 이용하여 비브리오균, 에드와드균, 연쇄구균에 대한 항균활

성과 넙치 신장의 대식세포를 이용한 비특이적 면역반응을 조사한 결과, 약쑥이 가장 유의

적으로 높은 약리효능을 나타내었으며, 그 다음으로 연교와 삼지구엽초가 항균활성을 나타

내었다(정 등, 2001a).

쑥, 측백나무, 편백나무의 잎에서 추출한 정유(essential oil)를 이용하여 에드와드균, 비브리

오균, 연쇄구균, 에로모나스균 및 물곰팡이(수생균)에 대한 발육 억제 효과를 조사한 결과,

쑥의 정유는 에로모나스균, 측백나무의 정유는 비브리오균, 에드와드균 및 에로모나스균, 편

백나무의 정유는 에로모나스균, 에드와드균 및 연쇄구균에 대하여 억제효과를 보였으며, 물

곰팡이에 대해서는 모든 정유가 항곰팡이 효과를 나타내었다(이와 이, 2001).

계피, 단삼, 상백피 에탄올 추출물을 대상으로 에드와드균, 비브리오균, 연쇄구균, 포도상구

균에 대한 항균활성을 조사하였더니, 계피가 이들 어병세균 모두에 대하여 억제능력이 우수

하였으며, 단삼과 상백피는 모두 연쇄구균에 높은 항균활성을 나타내었다(목 등, 2001a,

2001b, 2001c).

감초, 개옻나무, 고삼, 곽향, 금은화, 백두용, 솔잎, 애엽, 오매, 오배자, 오미자, 향부자, 황금,

단삼, 대황, 망태버섯, 박하, 방기, 백급, 사상자, 삼지구엽초, 상지, 연교, 차전자, 택사, 토목

향, 파엽, 포공영, 황련, 황백, 회향의 31종류 에탄올 추출물을 이용하여 비브리오균, 연쇄구

균에 대한 항균활성을 조사한 결과, 망태버섯이 이들 어병세균에 대하여 가장 뛰어난 항균

활성을 나타내었다(조 등, 2002).

감초, 개옻나무, 오배자, 황금, 오매, 오미자, 애엽, 사상자, 황련, 연교, 대황, 차전자, 단삼,

파엽, 상백피, 지유, 박하, 소회향, 삼백초, 구기자, 인삼, 영지, 황기, 삼지구엽초, 토사자, 하

수오, 맥문동, 천문동, 당귀, 단삼, 백출, 복령, 율무, 계혈등, 숙지황, 백작약, 상심자, 육종용,

쇄양, 파극, 보골지, 선모, 육계, 산수유, 여정실, 한련초, 현삼, 두충, 부자의 49종류 열수 및

에탄올 추출물을 이용하여 에드와드균, 비브리오균, 연쇄구균에 대한 항균활성을 조사한 결

과, 오배자가 모든 어병세균에 가장 뛰어난 항균력을 나타내었다(최 등, 2004, 2005).

제주도에서 자생하는 귀화식물인 손바닥선인장은 선인장과에 속하는 열대성 다년생식물로서

멕시코가 원산지이고, 백년초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손바닥선인장 줄기 가수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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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획물(이하 MBT라고 함)이 연어과 어류의 수정란에서 분리한 물곰팡이에 대하여 뛰어난

항곰팡이 효과가 있었다(지 등, 2007a). 또한 MBT는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에드와드균, 비

브리오균, 연쇄구균에 대하여 옥시테트라싸이클린(OTC)을 비롯한 항생제와 충분히 견줄 수

있는 우수한 항균활성이 확인되었다(정 등, 2008).

No. 어 병 세 균

MBT의 약제 디스크 농도 (µg)

50 25 10 5 2.5 1

약제 디스크에 나타난 저지원의 크기 (mm)

1 Edwardsiella tarda J2-27K 40 35 27 24 16 11

2 Edwardsiella tarda GY01 43 37 29 25 14 10

3 Edwardsiella tarda E4 34 28 25 20 13 10

4 Edwardsiella tarda FSW910410 40 34 26 22 13 10

5 Edwardsiella tarda ET021202 41 34 30 25 15 11

6 Listonella anguillarum YT85805 40 38 32 26 20 13

7 Listonella anguillarum PT213-2 44 40 36 30 23 13

8 Listonella anguillarum V (A29) 56 50 36 26 20 10

9 Listonella anguillarum V5 41 29 24 20 15 11

10 Vibrio sp. V10 46 31 29 25 14 11

11 Lactococcus garviae L2 29 31 27 19 12 10

12 Lactococcus garviae LB27-K 26 22 19 15 12 -

13 Lactococcus garviae YT-3 33 28 22 17 12 -

14 Lactococcus garviae B24-1S 32 27 24 19 13 -

15 Lactococcus raffinose KCTC3059 35 26 21 20 13 -

16 Streptococcus parauberis KCTC3651 35 35 27 23 14 10

17 Streptococcus iniae KCTC3657 35 32 24 21 15 -

18 Streptococcus iniae BS20 38 35 23 16 12 -

표 1. 손바닥선인장 줄기 분획물(MBT) 약제 디스크의 어병세균에 대한 in vitro 항균활성   

한국에 자생하는 식물 34종류(큰달맞이꽃, 석류, 남오미자, 왕고들빼기, 산수국, 진득찰, 사방

오리, 비파, 찔레나무, 칡, 말오줌때, 초피나무, 산초나무, 다래, 닥나무, 털여뀌, 때죽나무, 미

나리아재비, 십자고사리, 천문동, 사철쑥, 복분자, 맥문동, 개면마, 돈나무, 제충국, 섬갯장대,

어겅퀴, 제주조릿대, 큰천남성, 양하, 멀구슬나무, 온주밀감, 신선초)의 에탄올 추출물을 이용

하여 양식 넙치에서 분리한 세균성 궤양병의 원인세균으로 의심되는 Tenacibaculum

maritimum에 대하여 항균활성을 조사한 결과, 산수국, 사방오리, 다래, 때죽나무, 십자고사

리, 복분자는 OTC와 유사한 항균력을, 석류, 초피나무, 미나리아재비, 제충국은 OTC의 2배

그리고 산초나무는 OTC의 4배에 달하는 높은 항균활성을 나타내었다(장 등, 2009).

황금, 귤피, 고삼, 자소엽, 금은화의 열수추출물을 대상으로 에드와드균, 연쇄구균에 대한 항

균활성, 스쿠티카충에 대한 살충효과 및 물곰팡이에 대한 항곰팡이 효과를 조사한 결과, 황

금이 가장 우수한 약리효능을 나타내었다(이 등, 2010).

2) 사육실에서 양식어류를 대상으로 직접 투여한 실험(in vivo)

주로 활용되는 실험 방법으로 추출물을 배합사료(EP) 등에 흡습시키거나, 시판 분말사료와

섞어서 경구 투여한 다음, 일정한 기간마다 비특이적 면역반응을 조사하여 면역력 증강여부

를 확인하고, 투여에 따른 독성 또는 부작용을 검사하고자 혈액학적 특성 및 병리조직학적

변성을 관찰한다. 마지막에는 어병세균을 일부러 실험 어류에 일정한 농도로 감염(공격)시킨

뒤에 약 20일 동안 폐사하는 개체를 관찰함으로서 누적폐사율 또는 상대생존율을 계산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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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예방의 가능성을 추정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인삼, 구기자, 하수오, 오미자의 미세분말을 나일틸라피아(20∼25g)의 사료에 첨가하여 84일

동안 먹이면서, 2주∼12주마다 비특이적 면역반응(보체의 용혈 능력, 혈청 라이소자임 활성,

신장 식세포의 활성효과), 혈액학적 분석, 에드와드균의 인위적인 감염에 따른 누적폐사율을

측정하여 질병 저항력을 알아보았다(황 등, 1999). 그 결과, 3% 구기자는 대조구와 비교하여

각종 면역 증강효과가 탁월하였고, 에드와드균에 대한 높은 상대생존율(85%)을 보였으며 장

기간 투여하여도 생리 기능에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3% 구기자를 14주간 나일틸라피

아(50 g)에 투여하였을 때, 에드와드균 백신처리에 미치는 면역 반응의 증강 효과가 나타나

서 구기자가 기존의 백신에 사용되는 면역보강제(adjuvant)로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사실

을 확인하였다(권 등, 1999).

약쑥, 연교, 삼지구엽초의 열수추출물을 넙치(151±13.6 g)에 10주 동안 투여하면서 2주 간격

으로 비특이적 면역반응 가운데 혈청의 라이소자임 활성 및 보체 살균능력을 조사하였더니,

약쑥 투여구가 대조구와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높은 면역반응 증강효능을 나타내어 약쑥이

질병 예방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되었다(정 등, 2001b). 약쑥과 삼지구엽초 열수추

출물을 7:3의 비율로 섞은 투여구(2-혼합구)와 약쑥, 삼지구엽초, 연교, 구절초, 박하, 지유,

삼백초, 상백피, 팔각의 9종류 열수추출물을 1:1로 섞은 투여구(9-혼합구)를 준비해서 넙치

(10.3±2.5 g)에 12주 동안 투여하면서 비특이적인 면역반응, 혈액학적 분석, 에드와드균의 감

염에 따른 누적폐사율을 측정하여 질병 저항력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0.1%의 2-혼합구는

대조구와 비교하여 가장 탁월한 면역증강 효능과 높은 상대생존율(67%)을 보였으며 장기간

투여하여도 혈액생리에 특이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정 등, 2002).

다양한 녹차 원료(생잎, 건조잎, 부산물, 엑기스)를 대상으로 각기 넙치(52.5 g)에 7주 동안

투여한 후, 비특이적 면역반응(혈청의 라이소자임 활성, 보체의 살균능력)과 에드와드균의

공격에 따른 누적폐사율을 조사한 결과, 면역성 향상과 세균 공격성에 대한 내성 향상 측면

에서는 녹차 건조잎과 엑기스를 투여하는 것이 대조구와 비교하여 효과적이었다(조 등,

2006).

손바닥선인장줄기 가수분해 분획물(MBT)을 넙치(64 g)에 12주 동안 투여하면서 실험어의

생체, 혈액생리변화, 면역반응을 조사하였으며, 항병력 향상을 알아보고자 어병세균(연쇄구

균, 에드와드균)의 감염에 따른 누적폐사율을 살펴보았다(지 등, 2007b). 그 결과, 0.1% MBT

투여구는 4주째에 면역증강 효과를 보였으며, 특이한 혈액 생리변화는 없었고, 에드와드균에

대한 높은 상대생존율(82%)을 보였으나, 연쇄구균에 대한 상대생존율은 13.5%로 낮게 나타

났다(표 2). 한편, 지 등(2007a, b)의 실험에 사용된 재료와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제조된 손

바닥선인장 열매 가루의 발효물은 연쇄구균에 대해 항균력이 있었으며, 손바닥선인장 발효

물을 넙치에 경구투여한 후, 연쇄구균의 인위감염에 따른 누적폐사율 조사에서도 어느 정도

질병 예방효과를 거두었다(허 등, 2003).

어병세균
MBT를 투여한 기간

4 주간 8 주간 12 주간

Edwardsiella tarda2
82.0% <0 0

Streptococcus iniae3
13.5% 28.6% 0

표 2. MBT 첨가사료(0.1%)의 투여기간별 넙치 어병세균 공격에 따른 상대생존율*

*. 1-〔처리구폐사율(%)/대조구폐사율(%)〕×100; 2. E. tarda(3.72~9.28×10
5

CFU/fish, 0.1mL/fish);

3. S. iniae(1.17∼4.13×10
7

CFU/fish, 0.1mL/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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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매 열수추출물을 뱀장어(11.45g)에 6주 동안 첨가하면서 면역반응과 혈청의 살균능을 측정

하였으며, 에드와드균, 에로모나스균을 감염시켜 누적폐사율을 조사하였다(김 등, 2009). 그

결과, 오매(1%)는 대조구와 비교하여 혈청내 라이소자임 활성의 면역증강 효과를 확인하였

으며, 에드와드균의 공격에 대한 누적폐사율(46.7%)이 에로모나스균의 누적폐사율(66.7%)보

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 실험에서 특이한 점은 오매 첨가사료를 2주간 투여 후, 1주간은

분말사료를 투여, 다시 2주간 오매 첨가사료를 투여하는 방식으로 6주간 투여한 점이다.

분말 구기자를 조피볼락(3.36±0.2g)에 8주간 투여하면서 성장도, 비특이적 면역반응(신장 식

세포의 활성산소, 혈청 라이소자임 활성), 혈액특성을 분석하였으며, 비브리오균을 감염시켜

누적폐사율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0.5%, 1.0% 및 3.0% 구기자 투여구는 대조구와 비교하여

성장, 사료효율 및 일간성장률이 높게 나타났다(임 등, 2009). 0.5% 이상의 구기자 첨가는 면

역증강 효과가 있었으며, 어병세균의 공격 후 2일째부터 6일째까지는 누적폐사율이 다소 낮

게 나타났으나 9일째는 커다란 차이가 없었다.

황금 열수추출물을 넙치(약 40g)의 EP사료에 0.05%, 0.1% 및 0.2%로 흡습시켜 12주 동안 투

여하면서 생체, 혈액학적 특성, 면역반응(혈청 라이소자임 활성), 조직학적 검사를 실시하였

으며, 에드와드균, 연쇄구균의 감염에 따른 누적폐사율을 조사하였다(이 등, 2010). 그 결과,

황금 투여구는 대조구와 비교하여 뚜렷한 혈액 생리변화, 병리조직학적 변화 및 면역증강

효능은 나타나지 않았다. 투여 12주째 에드와드균의 공격에 따른 상대생존율이 0.05% 및

0.1% 황금 투여구는 평균 43%, 연쇄구균의 공격에 따른 상대생존율이 0.05% 및 0.1% 황금

투여구는 평균 40%를 나타내었다. 이들의 시도에서는 황금의 투여가 기대할 만한 결과는

거두지 못하였으나, 질병 예방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입증하였다고 생각된다.

마늘 착즙액의 복강주사 및 침지는 넙치(11±3g)의 면역반응을 증강시키고, 연쇄구균과 에드

와드균의 공격에 따른 상대생존율을 향상시켰다(이 등, 2010). 또한 이들 어병세균을 미리

공격해서 질병에 걸리게 한 후, 마늘 착즙액을 침지한 경우도 넙치의 방어능에 기여하여 면

역증강제로서의 효능이 있음을 제시하였다(우 등, 2010).

국립수산과학원 병리연구과에서는 황금, 고삼의 단일 열수추출물을 넙치 배합사료에 첨가하

여 각각 0.05% 농도로 양식어류에게 투여할 경우, 일반 시판용 배합사료만 섭취한 대조구에

비하여 성장도가 더 좋고, 면역활성 증가로 인해 에드와드병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질

병 예방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2010년에 특허출원하였다. 또한 고삼, 귤피, 금은

화, 동과자, 자소엽, 황금의 복합 열수추출물을 이용한 연구 결과에서도 단일 열수추출물과

유사한 질병 예방효과를 확인하였기에 2011년에 특허출원하였다. 이러한 특허출원 결과물이

최종 등록되어 양식현장으로 기술이전 되었으면 하고 바란다.

나. 우리나라 특허등록 현황

약용식물을 이용한 기술을 특허출원하여 등록 또는 거절된 상황을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무

료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알아볼 수 있다. 누구든지 해당 홈페

이지(http://www.kipris.or.kr/)에서 국내외 특허관련 정보를 자유롭게 검색하고 관련파일

(pdf)을 내려받기 할 수 있다.

최근 5년에 걸쳐 비교적 어류질병 예방이 가능한 실험 결과가 게재된 특허 자료를 나름대로

발췌, 요약하여 표 3에 나타내었다. 표에서와 같이 식물성 생약과 한약재를 이용한 어류질병

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되었다. 표 3의 자료 8건 중에서 5건은 in vitro와 in

vivo의 실험을 모두 실시하였으며, 2건은 in vitro, 1건은 in vivo의 결과만으로 신규 및 진

보된 기술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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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공개번호 명칭 발명자 약용식물 (in vitro 또는 in vivo)

등록10-0564735

(’06.03.21)

오배자 추출물을 함유한

어류용 사료혼합물
국립수산과학원

오배자 열수추출물을 어류용 사료에 혼합하여

어류에 지속적으로 투여함(in vitro+in vivo)

등록10-0806294

(’08.02.15)
뱀장어용 한방 첨가제

주식회사

코팩스

천궁, 맥아, 신곡, 백출, 창출, 감초, 오가피,

황금, 삼백초, 삼지구엽초, 연교, 지유, 하수오

등 44종류 한약재의 열수 및 알콜 추출액과

일반 뱀장어 사료를 혼합하여 투여함(in

vitro+in vivo)

등록10-0831354

(’08.05.15)

양식어류의 수생균 및

어병세균 구제방법
국립수산과학원

손바닥선인장 줄기 가수분해분획물을 어류 사

료에 첨가하여 투여함(in vitro+in vivo)

등록10-0868327

(’08.11.05)

친환경어류양식을 위한

어류 면역증강 및 어류

병원성세균에 대한 감염

예방, 치료 또는 억제용

칠피 추출물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칠피를 유기용매로 추출하여 얻은 조성물(in

vitro)

등록10-0939906

(’10.01.25)

한방 추출액을 이용한

어류 양식용 사료첨가제

한라산

영어조합법인

당귀, 진피, 인삼, 봉령, 황기, 구기자, 감초,

인동초, 인진 , 공사인, 마늘, 알로에의 혼합물

한약 액기스의 추출물과 유산균을 혼합하여

사료첨가제를 제작함(in vivo)

등록10-1006556

(’10.12.30)

어류 세균성 병원균에 대

한 항균용 조성물

주식회사

바이넥스

고삼, 관중 및 타임 추출물로 이루어진 군으

로부터 선택된 1종 이상의 식물 추출물을 포

함하는 항균용 조성물에 관한 것임(in vitro)

공개10-2010-

0083865

(’10.07.23)

양식어류의 병원성 세균

및 바이러스 감염 억제를

위한 녹차추출물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친환경

어병치료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녹차추출물 및 카테킨류를 유효성분으로 함유

하는 조성물을 수조에 첨가하거나 어류에 투

여함(in vitro+in vivo)

공개10-2011-

0042531

(’11.04.27)

수산물관련 병원성 세균

및 바이러스 감염억제를

위한 생약 추출물을 이용

한 친환경 어병치료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녹차, 정향, 인진호, 적양 또는 이들의 혼합

열수 및 알콜 추출물의 조성물을 어류에 투여

함(in vitro+ in vivo)

표 3. 약용식물을 이용한 어류질병 예방 기술의 특허등록 내역

한편 특허는 출원한 후 등록되기 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개전문의 파일형식으로 확인할

수도 있으므로 자신이 원하는 자료를 찾아보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등록된 특허권을 사

용하고 싶으면, 특허청에 소정 양식의 서류와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통상실시계약을 맺어야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게 된다.

3. 외국의 기술개발 현황

전통적으로 인도에서는 허브, 중국에서는 한약재를 어류에 이용해서 면역력 증강 및 세균성

질병에 대한 항병력의 향상을 보고한 문헌이 많고, 기타 멕시코, 태국, 일본, 터키에서도 성

공적인 결과가 보고되었다(Galina et al., 2009). 그런데 영어 학명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 궁리 저 궁리 하던 끝에 여기서는 우리말로 번역이 가능한 내용을 간추려서

예로 들었다.

저자는 2002년 중국 청도에서 개최된 한중일 심포지엄에 참석하였을 때, 중국의 연구자(Dr.

Xia Ding)로부터 자료를 입수할 수 있었다. 그 당시 중국은 개발된 한약재 약품을 신속하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점으로 인해, 항생제 대용, 기생충 구제 및 바이러스

저해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세균 감염에 따른 항생제의 대용으로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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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오배자, 건칠, 인동, 금은화, 지모, 황련, 황백, 판람근, 대청뿌리, 하수오, 편축, 호장근 등

은 혼합하여 해산어류, 새우 및 게 등에 5∼7일간 연속적으로 먹였을 경우, 에로모나스균 및

비브리오균의 감염에 대하여 저항력이 높았다. 애엽, 약쑥, 고련피, 천련자, 관중, 학술, 고삼

등은 원충류(protozoa)의 구제, 시호, 감국, 구절초 등은 백점충의 구제에 효과적이었다. 들

국화, 황금, 황련 등은 새우에 경구 투여함으로써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한 폐사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 당약, 하고초, 감초 등은 해산어, 새우 및 게의 일반 사료에 함께 섞어서 투여한

결과, 성장률을 향상시키는 뿐만 아니라, 질병저항성 및 지방간을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이

었다고 하였다.

마늘의 분쇄액을 잉어과 어류(Labeo rohita)의 사료에 0.1∼1.0% 첨가하여 60일간 투여한 후,

면역력 증강효과 및 에로모나스균에 대한 저항력이 확인되었다(Sahu et al., 2007). 한련초는

틸라피아(Christybapita et al., 2007), 황기와 인동은 나일틸라피아(Ardo et al., 2008). 황기와

영지버섯은 잉어(Yin et al., 2009), 벌풀과 음양곽은 chinese sucker(Zhang et al., 2009)에 투

여하였을 때, 면역력 증강효과 및 에로모나스균에 대한 저항력이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감

초, 판람근 등이 효능이 있었으며, 인도산 님 나무, 홀리 바실 및 인디안 구즈베리의 열매

등도 효능이 보고되었다(Galina et al., 2009). 특히 인도산 약용 허브를 이용한 어류질병 예

방 가능성에 관한 문헌을 읽으면서,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약용식물에 대한 활용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일본에서는 젖소의 유방염 예방에 사용되고 있는 한방생약성분이 C-UP Ⅲ(주성분;

polysaccharides)를 틸라피아에 투여하여 면역증강 효능과 에로모나스균의 공격에 따른 누적

폐사율의 현저한 감소가 보고되었다(Chansue et al., 2000). 또한 감초에서 추출한 글리시리

진(glycyrrhizin)이 주요 어병세균에 높은 항균활성을 보여, 어류의 질병예방을 위한 사료첨

가제로서 개발 가능성이 연구되었으며(古下 등, 2005), 이 성분은 넙치의 생체방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능이 있었다(三吉, 2010).

4.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가능성

우리나라는 동양전통의학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한의학과 한약학의 천연물(생약)

에 대한 풍부한 지적자산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잠재

적인 수많은 한약재가 있으므로 이들의 어류질병 예방 연구에 대한 적용 방안도 넓다고 본

다. 한약재는 오랫동안 사람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해 온 친환경 소재이며, 천연물로서 가

지는 특성으로 자연에서 분해되기 쉽고 독성이 적어서 화학물질의 독성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는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우리 사회에서 환경영향과 약제 잔류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끊

이지 않는 한, 천연 약용식물이나 한약재 사용은 어류질병 예방 연구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전통적으로 축·수산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항생제를 비롯한 화학요법제는 최근 들어

사용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공중보건학적 위해요인으로 말미암아 국내외에서 강력한

사용규제에 직면하고 있다. 반면에 생약을 포함한 천연물은 관습적으로 안전한 사용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그 생산기반이 자연환경이어서 활용 가능한 자원의 양은 실로 무궁무진하

다고 할 수 있겠다.

표 3에서 나타낸 것처럼 다수의 실용적인 특허기술이 개발되었으니, 양식 현장에서 이러한

기술을 이용한 수산용의약품이 제품화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어류를 포

함한 동물에 있어서는 면역증강 및 질병예방과 치료의 목적으로 어떠한 물질을 사용할 때,

반드시 정부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약용식물이 유효성분이

되는 수산용의약품의 경우,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법규 제도가 걸음마 단계이다. 참고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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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용의약품은 약사법 및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에 의거해서 품목허가 등 인허가를 담당하

는 기관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물방역부(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다. 표 4에는 현재 농

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동물용의약품(대사성약)으로서 천연 식물자원의

소재로 구성된 3가지 제품을 나타내었다.

제품명 원료 약품명(㎏, L 중) 효능 및 효과 용법 및 용량 업체 허가일

수산용

마삼톤

마늘엑기스, 인삼분말,

미역말, 알로에말, 부

형제(전분)

넙치의 성장촉진, 치

어의 자연 폐사율 감

소

5㎏/사료 톤

(0.5% 비율)
한국썸벹(주)

1996.

07.19

아쿠아

헤파민

감초엑스, 우담즙 엑

기스, 글루타치온, 셀

레늄이스트, 전분

이스라엘잉어, 송어,

넙치의 성장촉진, 항

병력 증강 및 간기능

개선에 도움

0.5∼1㎏/어체중

톤/1일 1∼2회,

일주일 이상

대한뉴팜(주)
1998.

03.04

폴리안-

아쿠아

식물추출액 (폴리안S:

파인애플추출액), 포도

당, 전분, 말분

어류의 성장촉진 및

사료효율 개선

장어, 새우, 향어

등, 2∼10㎏/사료

톤

이화팜텍(주)
1991.

01.21

표 4. 품목허가를 받은 천연 식물자원 소재의 동물용의약품(대사성약) 

늦은 감이 있으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축산업계 및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기준」 및 「제조업․품목허가등 지침」을 개

정, 생약제제 동물용의약품의 허가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관련고시 3종을 2009년 12월

30일 개정하여 고시하였다. 따라서 생약제제 허가 기준 마련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보

된 생약제제 수산용의약품을 사용할 시기가 점차 가까워졌으므로,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양식 수산물을 생산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관련 법률이 출발단계이기

때문에, 향후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이 양식현장에서 사용되는 과정은 여전히 많은 장애물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2010년 12월6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개최된 「동물용 생약의 제품개발 및 실용화 방

안」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통해, 생약제제는 침체일로에 있는 동물의약산업에 활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차세대 핵심 성장동력으로 손꼽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인도 및 중국

을 중심으로 관련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5. 마무리

연구실에서 질병과 관련된 각종 실험에 몰두하다 보면 자칫 양식현장의 생동감 넘치는 현상

과 점차 멀어지게 되고, 현장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마저 무감각해 지는 것도 부

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양식하는 물고기가 옛날보다 면역력이 약해진 것인가?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 등이 사육환경에 영향을 미친 것인가?

이전에 없었던 전염성 질병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들어온 것인가?

배합사료의 재료는 진짜 물고기에게 안성맞춤인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의문들이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지만,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지금 당장

속 시원하게 해답을 찾지 못해 안타까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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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나 동물이나 병이 든다는 것은 면역력이 약한 것이 원인이고, 면역력이 약한 것은

환경이나 먹거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우리는 어떤 먹거리를 먹어야 하나? 면

역력이 높은 먹거리를 먹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물고기도 사람이나 동

물처럼 같은 이유로 인해 질병에 감염된다면, 면역력이 높은 사료를 주는 것은 어떨까. 질병

예방의 해답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전 세계적으로 웰빙문화의 정착과 로하스(LOHAS) 적용에 따라 산업과 연계한 모든 산물에

대하여 환경 유해의 유무에 따른 규제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더욱 안전

하고 위생적인 수산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선진요구가 증가하면서, 식품 안전성 및 고

급화가 고려된 수산식품의 인증제도(수산물품질인증제도, 친환경수산물인증 제도, HACCP

등)가 실행되고 있다. 그래서 양식 수산물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치료 약

제의 개발 또한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사회에서도 생협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기농 먹거리의 전문매장이 속속 개설되고 있으

며,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고가일수록 더 잘 팔리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유기농 먹거리만을 먹는다고 해서 가족의 건강이 평생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

도 이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양식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에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양식장에서 질병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항생제는 휴약기간을 잘 준수하면 어류 체내에서 배

설되어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과학적인 항생

제 잔류분석의 수치가 아무리 안전하다고 강조하여도 소비자들의 안심에 대한 심리적인 속

마음까지 충족시키지는 못한다.

전문가들이 앞으로 더 많은 연구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지만, 약용식물을 사료첨가제나 동물

용의약품으로 개발해서 질병을 예방한다는 기존의 연구 방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항생제

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천연소재의 질병 치료제를 개발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사람

이 먹을 수 있는 재료로 구성된 천연 조성물의 질병 치료제가 개발된다면, 값비싼 수산용의

약품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많은 양식어업인들의 가계 부담도 덜고, 환경오염

도 줄일 수 있고, 고수익도 보장받을 수 있는 명실 공히 항생제 사용 제로(zero)의 그 날이

정녕코 올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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